
10-18-2026 주일 설교 메시지 

금주의 묵상: 시편 91:1-16 

본문말씀: 예레미아 30:4-7 

말씀제목: 야곱의 고난의 때(대 환란)와 

교회에게 주신 약속 

 

       하나님께서 지난 육천 년(육 일)동안 

모든 일을 마치시고 칠천 년이 되어 일곱째 

날에 쉬시기 전에 마지막 7 년 동안 세상을 

향한 심판의 날이 기까이 오고 있습니다. 

 

      이 날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

향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들이며 

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들이 될 

것입니다. 

 

    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자신을 믿지 

않았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

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

위하여 야곱의 고난의 날을 예비하신 

것입니다. 7 년 대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 

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

구원받게 하기 위한 날들인 것입니다. 이로 

인해 선지자 예레미아는 이날을 야곱의 

고난의 때라고 예언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

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

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때인 

것입니다. 

 

       선지자 예레미아는 그 날이 얼마나 

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

말했습니다: 

 

“너희는 이제 물어 보라. 아이로 진통하는 

남자가 있는지 알아 보라. 내가 보니 마치 

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

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

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? 

슬프도다!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

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. 

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

받으리라.”(렘 30:6-7) 

 

     선지자 호세아도 그 날에 이스라엘 

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

예언했습니다: 

 

“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, 그들이 

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

때까지 있으리니,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

나를 먼저 찾으리라. 오라, 우리가 주께로 

돌아가자.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

낫게 할 것이요,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

싸매어 주실 것임이라. 이틀 후에 그가 

우리를 살리시며,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

일으키시리니,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

살리라.”(호 5:15-6:2) 

 

        야곱의 고난의 때에 유대인들뿐만 

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

이방인들과 거듭나지 않은 

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

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들은 인류 

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

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들 

모두는 악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

지옥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

것입니다. 이들 모두는 짐승의 표 666 을 

받지 않으면 목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

 



       예수께서는 이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

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: 

 

“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

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. 

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고, 

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가되, 

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 안으로 

들어오지 못하게 하라. 이는 이 날들이 

복수의 날들임이니,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

이루려 하는 것이라. 그 날에는 아이를 밴 

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

있으리라!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, 이 

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. 

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, 모든 

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, 또 

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

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.”(눅 21:20-24) 

 

       이 때에 자신의 신부인 교회는 진노 

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

말씀을 주셨습니다.  

 

   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증거했습니다: 

 

“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

더욱 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

구원받게 되리라.”(롬 5:9) 

 

“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

그분의 아들,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

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

기다린다는 것이라.”(살전 1:10) 

 

“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

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

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

때문이라.”(살전 5:9) 

 

      그러므로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

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날에 

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될 

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

거듭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

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해야 하는 

것입니다.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

약속의 말씀을 믿어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 

기도해야하는 것입니다: 

 

“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

이것이니,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, 

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. 우리가 

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

안다면,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

줄도 아느니라.”(요일 5:14-15) 

 

    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

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: 

 

“그들이 ‘평안하다, 안전하다.’고 말할 때에, 

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

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, 결단코 피하지 

못하리라. 그러나 형제들아, 너희는 

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

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.”(살전 5:3-4) 

 

아멘! 할렐루야! 


